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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ictures of design details, such as collar type, sleeve type, skirt type, and skirt length, and color tone 
were evaluated by 377 persons in terms of sensibility and emo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using ANOVA and 
Factor analysis to find out the most effective types of details on consumer's sensibility and emotion, and the methods were 
introduced. The most effective type is skirt length on sensibility and emotion of women's dress. The second type is dif-
ferent according to sensibility and emotion. Sensibility and emotion were composed of three concept: contemporary, 
mature and character. Sleeve type is second determinant to contemporary concept, and color tone is to mature concept, 
collar type is to character concept. 41 each details of design were positioned into 3D-concept space to connect each detail 
type and fashion concept of women's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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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소비자의 제품소비는 물질적 상품소비에서부터 문화     

적 측면의 기호소비로 발전하였으며 더 나아가 쾌락적 측면의       

감성소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개인의 감성적 욕구를 고려한       

인간 중심적 제품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감성과학적 접근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와같이 제품에 있어서 기        

능, 품질, 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켜 줄 수 없으        

므로 소비자의 감성,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 개발기        

법이 개발되었다. 즉 인간의 감성을 정량, 정성적으로 측정하고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이를 제품이나 환경의 설계에 적극       

응용함으로써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게 하며, 더 나아가       

서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해주는 기법이 등장하였다(권오경 외,       

2000). 

요구되는 감성 요소들을 실제 제품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한      

감성 연구들은 주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       

고 의복을 포함한 패션제품과 관련된 감성 과학적 연구의 사례        

를 살펴보면, 여성복, 남성복, 한복 등의 스타일에 따른 감성        

(김희정·이경희, 1997; 류숙희·박종희, 2004; 정은영, 2001;     

오희선, 2002), 패션디자인요소에 따른 감성(이혜숙, 1999; 김     

유진·이경희, 2000), 직물디자인에서의 감성(최윤혜·은영자,   

2004; 박금옥, 1996; 조현승·이주현, 2000; 이주현, 1998, 나     

영주·한경미, 2002; 김미지자, 1996), 각종 소재의 감성 및 선     

호도의 구매에의 영향 분석(정인희, 2002; 신혜원·이정순,     

1999; 김춘정·나영주 1999; 박성혜·유효선, 1999) 등이 있다. 

이와같이 의복과 감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의복의 스타일,     

색채, 재질 등 연구대상에 따라 평가어휘를 범주화 하거나 시     

각적, 촉각적 감성 차이를 규명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류제품은 소매, 칼라, 스커트 길이 등 의복의 구성요     

소 및 디테일에 따라서도 다양한 감성을 표출시키고 있다. 또     

소비자의 감성에 따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물리     

적인 디자인 구성요소에 따른 감성, 느낌을 해석하는 의복 디     

테일에 따른 감성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복 디테일과 소     

비자의 느낌, 감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하     

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칼라, 슬리브 형태에 따른 의복 이     

미지를 연구한 경우(이경희, 1996)와 테일러드 칼라의 길이에     

따른 재킷 이미지(류숙희·박종희, 2004) 이외에는 관련 연구     

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의복 디테일이 감성에 미치는 영향     

력의 크기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에서 칼라종류, 소매종류, 스커     

트종류 등의 의복 디테일에 관한 자극물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측정하고 각 디테일에 대한 감성 이미지를 분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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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각 감성에 미치는 의복 디테일의 영향력의 상대        

적 크기를 파악하였으며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하여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의복디자인 개발      

이 용이하도록 디테일의 감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제품디자인 요소들의 규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성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감성어휘에 의해 표시되며 이 감성어휘는 형용사      

또는 명사로 표현되고 있으나 주로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 형용사로서 ‘명랑한-우울한, 재미있는-재미없    

는, 사고싶은-사기싫은, 귀여운-성숙한,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   

않은, 단정한-단정하지않은, 화려한-수수한’ 등의 8개쌍 결과(이     

경희·김유진, 2003)를 참고하여 패션 컨셉으로서 애매모호한     

개념이나 구매 선호도 개념 등은 제거하고, 되도록이면 패션제       

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셉에 관련된 감성적인 어휘를 선정하       

도록 하였으며, 선행연구(김미지자, 1996: 김은애 외, 2000) 의       

8축 감성어휘를 참고하여 10쌍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수집한 감성어휘를 쌍극 형용사 형태로 재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의미분별척도의 형식으로 -2에서     

+2까지의 척도(5단계)로 377명의 설문자(남자 189명, 여자 188     

명)들에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감     

성을 평가받기 위해 설문지를 1/3 문항씩 A, B, C형으로 작성     

하여 피험자들이 한 유형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기에 전 표집     

샘플수는 1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분산분석, 표준점수 등을 통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자극물에 패션디자인 디테일은 칼라(collar), 소매     

(sleeve), 스커트(skirt), 스커트 길이, 색조(tone)의 총 5개의 카     

테고리로 구성되었다. 패션디자인의 추출은 스타일 도서(김문     

숙, 1991)를 참고하여 디테일이 뚜렷이 다른 스타일들로 선택     

하였다. 설문지에는 각 디테일이 그룹내 무순으로 배치되도록     

하였으며,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으로 실시하였     

다. 

칼라의 자극물은 다음 Fig. 1과 같이 15가지로 구성하였다.     

(1)바토 네크라인 (2)오블롱 칼라 (3)데콜타주 네크라인 (4)드로     

스트링 네크라인 (5)링 칼라 (6)타이 칼라 (7)카디건 네크라인     

Table 1. 설문에 사용된 감성어휘 쌍

-2 -1 0 +1 +2 -2 -1 0 +1 +2

젊은(young) …… 어른스런(adult) 귀여운(cute) …… 중후한(courteous)

무난한(plain) …… 개성적인(characteristic) 고급스런(luxury) …… 낡은(worn)

따뜻한(warm) …… 차가운(cold) 고전적인(classic) …… 현대적인(modern)

단순한(simple) …… 복잡한(complex) 동양적인(eastern) …… 서양적인(western)

청순한(pure) …… 섹시한(sexy) 보수적인(conservative) …… 개방적인(open)

Fig. 1. 감성측정을 위해 자극물로 사용한 칼라, 소매, 스커트종류와 길이, 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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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텝 칼라 (9)컨버터블 칼라 (10)베리모어 칼라 (11)조니 칼라       

(12)보 칼라 (13)숄 칼라 (14)버뮤다 칼라 (15)카울 칼라 등으        

로 구성하였다. 

소매는 8가지로 구성하였는데, (1)세인트 슬리브 (2)벨 슬리      

브 (3)비숍 슬리브 (4)새시 슬리브 (5)페전트 슬리브 (6)래글런       

슬리브 (7)드롭솔더 슬리브 (8)기모노 슬리브 등이었다. 

스커트의 종류는 (1)브룸스틱 스커트 (2)박스플리츠 스커트     

(3)던들 스커트 (4)고어 스커트 (5)킬트 스커트 (6)모닝글로리      

스커트 (7)아코디언플리츠 스커트 (8)서큘러 스커트 (9)인버티     

드플리츠 스커트/큐롯 (10)스트레이트 스커트 등으로서 10가지     

였다. 스커트의 길이는 긴길이, 중간길이, 짧은길이 의 3가지       

길이로 하였으며 설문 응답시 비교를 용이하게 하도록 다른 스        

커트 길이도 양옆에 제시해 주었다. 

색조는 색에 대한 사람의 심리를 다룬 색상&색조      

(Hue&Tone) 120 색채계(IRI, 1996) 에서 5가지의 색조를 선택       

하였다. 이 체계는 하나의 색조를 볼 때 느끼는 인상에는 공통         

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 채        

택한 5가지의 톤은 색조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한 vivid(V),       

bright(B), very pale(VP), dull(Dl), dark(Dk) 등이었으며 비교      

가 용이하도록 다른 색조도 함께 제시하여 설문응답을 받았다. 

웹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41개의 패션디자      

인 디테일에 대해 응답자들이 각 10쌍의 감성어휘 수평선 위        

에 감성의 정도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 패션디자인에 대한 설        

문조사는 http://hci.inha.ac.kr/sulFDRAS/ 에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를 제작한 서버 컴퓨터의 사양은 IBM eServer X206,       

2.8GHz, 256MB RAM 이었다. 

3. 연구결과 

3.1. 감성어휘의 요인분석 

모든 디테일에 관한 결과를 합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10개의 감성 어휘쌍은 크게 3가지로 함축되었다. 세 요인에 의        

한 총 설명량은 60.3% 였으며, 제 1요인은 ‘현대적인, 섹시한,        

개방적인’등으로 묶임으로써 ‘동시대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중후한, 어른스런’ 등으로 묶임으로써 ‘어른스럼’이라     

고 명명하였고, 제 3요인은 ‘복잡한, 개성적인, 낡아빠진’ 등으     

로 묶임으로서 ‘개성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경연성, 활동     

성, 매력성, 용모성/품위성 등의 4 요인으로 분류(이경희, 1996;     

류숙희·박종희, 2004)된 결과와는 차이가 보이는데, 이들은 패     

션사진을 사용함에 따른 모델의 자세, 움직임이 감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칼라의 길이만을 자극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사     

료된다. 

3.2. 자극물의 감성 포지셔닝 

세 감성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모든 디테일 종류를 3D의     

감성축에 표시하였다. 칼라의 종류에 따른 감성(Fig. 2)은 크게     

4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개성성’이 높은 칼라에는 ‘스트링’ 같     

이 ‘어른스럼’이 낮은 칼라와 ‘카울, 컨버터블, 베리모어’ 등과     

같이 ‘동시대성’이 높은 칼라가 있다. ‘개성성’이 낮은 칼라에     

도 ‘버뮤다, 바토, 링’ 등과 같은 ‘동시대성’이 낮은 칼라와     

‘조니, 숄, 오블롱’ 등과 같은 ‘동시대성’이 높은 칼라가 있다. 

소매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Fig. 3), ‘동     

시대성’과 ‘개성성’이 모두 높은 ‘새시, 벨슬리브’, 그리고 ‘동     

시대성’은 낮으나 ‘개성성’은 높은 ‘페전트, 기모노, 비숍슬리     

브’. 또한 ‘동시대성’과 ‘개성성’이 모두 낮은 ‘ 인, 래글런,    

드롭숄더’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소매에서는 ‘어른스럼’은 크    

게 구별되는 감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뒤의 ‘각 감성에    

대한 디테일의 영향력’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스커트종류를 3D 감성 축에 위치시켜 분류해 보면(Fig. 4),    

입체 공간에 고루 분포하여 뚜렷한 집단으로 묶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특징적으로는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 우선 ‘동    

시대성’이 높은 ‘킬트와 인버티드 플리츠/큐롯’와 ‘동시대성’이    

낮은 기타 스커트들로 나눌 수 있다. ‘동시대성’이 낮은 스커    

 

Table 2. 감성어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고유치 아이겐값 누적설명값(%) 

제1요인 

동시대성

청순한-섹시한 .745

3.28 32.8

고전적인-현대적인 .695

보수적인-개방적인 .671

따뜻한-차가운 .570

동양적인-서양적인 .519

제2요인 

어른스럼

귀여운-중후한 .902 
1.64 49.2

젊은-어른스런 .862

제3요인 

개성성

단순한-복잡한 .774

1.10 60.3무난한-개성적인 .594

고급스런-낡아빠진 .517 Fig. 2. 칼라의 종류에 따른 이미지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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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중에서도 ‘개성성’이 높은 ‘브룸스틱, 아코디언플리츠, 모닝      

글로리, 플레어스커트’와 ‘개성성’이 낮은 ‘스트레이트, 개더,     

고어, 박스플리츠’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3.3. 스커트 길이와 색조에 따른 감성 

스커트의 길이에 따른 감성을 살펴보면(Table 3), ‘짧은길이’      

가 ‘동시대성’과 ‘개성성’ 모두 높았으며, ‘긴길이’는 ‘어른스      

럼’이 높았다.

Vivid 은 ‘동시대성’과 ‘개성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Very pale 은 ‘어른스럼’과 ‘개성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Dark 는 ‘어른스럼’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Vivid 의 빨강, 노랑, 파랑 등을 보면 대          

부분의 사람들이 강렬한, 명쾌한 등의 감성어휘를 떠올리게 되       

며, 흰색이 많이 들어간 Very pale 의 색상들을 보면 연하다,         

부드럽다 등을 연상하게 된다’는 연구결과(IRI색채 연구소,     

2003)와 유사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3.4. 각 감성에 대한 디테일의 영향력  

Table 5-7 은 각 요인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칼라형태, 소     

매형태, 스커트종류, 스커트길이, 색조를 각각 독립변수로 지정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디테일이 각 감성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를 나타낸 도표이다. 

분산분석 결과에서 독립변수의 Mean Squares 값, 즉 산출된     

Type III: SS/d.f. 을 각 감성에 대한 각 디테일의 영향력으로     

간주하였다. 이 값은 종속변수의 총 변량을 설명하고 있는 독     

립변수로서의 설명 변량이기 때문이다. 이 값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동시대성’ 감성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디테     

일은 ‘스커트길이’(85.2)였으며, 다음은 ‘소매형’(50.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색조’(41.0), ‘칼라형’(37.2), ‘스커트종류’(18.3)    

의 순서였다. 즉 여성복에서 ‘동시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     

커트길이’가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디테일 하위종류마다 ‘동시대성’의 평균값을 구하고 평     

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점수로 환산하였다. 다시 이는     

‘동시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인 MS 값을 가중치로 사용     

하여 비례적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영향력 크기’로 명명하였     

다. 이때 가중치는 50.0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소매형’(50.8)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표준점수가 2.0이 넘는 경우가 나     

타나지만 표에서는 최대값 2.0으로 나타내었다. 

‘어른스럼’에 대한 각 디테일 source의 영향력은 ‘스커트길이     

(156.5), 색조(124.8), 스커트종류(65.0), 칼라형(49.7), 소매형    

(22.0)’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매형은 ‘동시대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편이나 ‘어른스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칼라형(49.7)이 50에 가까우     

므로 이를 기준으로 표준점수를 계산하였다. 

‘개성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디테일은 ‘스커트길이’였     

Fig. 3. 소매의 종류에 따른 이미지스케일. 

Fig. 4. 스커트의 종류에 따른 이미지스케일. 

  
Table 3. 스커트길이에 따른 감성의 요인점수

독립변수 N
종속변수 - 감성 차원  

동시대성 어른스럼 개성성

긴길이 173 -.25 C -.49 A -.83 B 

중간길이 173 -.06 B -.13 B -.88 B

짧은길이 173 1.44 A -.89 C -.09 A

Sig. *** * ***

***p<0.0001, *p<0.05

Table 4. 색조에 따른 감성의 요인점수

독립변수
N

종속변수-감성차원 

색조 동시대성 어른스럼 개성성

Vivid 172 -.30 A -.68 CD -.67 A

Bright 172 -.28 B -.47 C -.37 C

Very pale 172 -.32 B -.86 D -.18 C

Dull 172 -.16 B -.89 B -.34 B

Dark 172 -.35 B 1.37 A -.32 B

Sig. *** * ***

***p<0.0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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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은 ‘칼라형’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매형’이었다. 모      

든 감성에서 스커트의 ‘길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의의 경우에서 칼라의 ‘길이’ 가 중요한 요        

소로서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 결과(류숙       

희·박종희, 2004)와, 테일러드 칼라의 ‘길이’ 가 재킷의 이미       

지를 변경시킨다는 연구결과(이경희, 1996)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짧은길이’ 스커트가 ‘중간길이’나 ‘긴     

길이’보다 ‘개성적’으로 보이며, 칼라에서 ‘카울칼라, 데콜라주’     

가, 색조에서 ‘Vivid’ 색조가 가장 ‘개성적’으로 보이게 한다.     

반면에 가장 무난한 것은 ‘바토네크라인’, ‘버뮤다칼라’, ‘ 인    

슬리브’등이었다. ‘개성성’에서는 색조(50.0)를 가중치의 기준으    

로 삼아 다른 source의 표준점수를 비례적으로 계산하였다. 

4. 결 론 

여성복의 칼라형, 소매형, 스커트종류, 스커트길이, 색조 등    

 

Table 5. ‘동시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테일 source와 영향력 크기

디테일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df.
순위 하위종류

영향력 
크기

고전성<->동시대성
-1   0   +1

칼라형

37.2 4

바토네크라인 -0.31  

오블롱칼라 0.77

데콜라주 1.59

드로스트링 -0.13

링칼라 -0.59

타이칼라 -0.74

카디건칼라 -0.43

텝칼라 0.19

컨버터블칼라 1.21

베리모어 0.25

조니칼라 0.27

보칼라 -0.95

숄칼라 -0.04

버뮤다칼라 -0.94

카울칼라 -0.16

소매형

50.8 2

인슬리브 0.15

벨슬리브 1.12

비숍슬리브 -1.17

새시슬리브 1.54

페전트슬리브 -1.22

래글런 0.33

드롭숄더 0.03

기모노 -0.79

스커트

종류

18.3 5

브룸스틱 -0.18

박스플리츠 0.30

던들 -0.44

고어 -0.48

킬트 0.53

모닝글로리 -0.10

아코디언플리츠 -0.38

서큘러 0.26

인버티드플리츠 0.40

스트레이트 0.08

스커트

길이 85.2 1

긴길이 -1.48

중간길이 -0.37

짧은길이 1.86

색조

41.0 3

vivid 0.83

bright 0.31

very pale 0.57

dull -0.59

dark -1.12

 

Table 6. ‘어른스럼’에 영향을 미치는 디테일 source와 영향력 크기  

디테일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df
순위 하위종류

영향력 

크기
젊음 <--> 어른스럼
-1  0  +1

칼라형

49.7 4

바토네크라인 -.91

오블롱칼라 1.23

데콜라주 -0.33

드로스트링 -1.96

링칼라 0.67

타이칼라 0.67

카디건칼라 0.04

텝칼라 0.31

컨버터블칼라 -1.45

베리모어칼라 0.06

조니칼라 -0.15

보칼라 0.24

숄칼라 1.36

버뮤다칼라 -1.05

카울칼라 1.29

소매형

22.0 5

인슬리브 -0.25

벨슬리브 -0.04

비숍슬리브 0.58

새시슬리브 -1.05

페전트슬리브 0.18

래글런 0.02

드롭숄더 0.25

기모노 0.32

스커트

종류

65.0 3

브룸스틱 0.92

박스플리츠 -1.36

던들 1.43

고어 0.71

킬트 -1.56

모닝글로리 0.49

아코디언플리츠 -0.14

서큘러 -1.08

인버티드플리츠 -0.58

스트레이트 1.07

스커트

길이 156.5 1

긴길이 2.45

중간길이 0.77

짧은길이 -3.30

색조

124.8 2

vivid -1.76

bright -0.62

very pale -1.82

dull 1.66

dark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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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복디테일에 관한 자극물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측       

정하고 각 디테일에 대한 감성 이미지를 분류하였으며 각 감성        

에 대한 디테일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의복의 디테일에 따라서 감성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성       

복의 감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스커트 길이’였       

으며,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디테일은 ‘소매형, 색조, 칼라형’       

등이었으나, 구체적으로는 감성의 종류에 따라 상이했다. 즉 여       

성복의 ‘동시대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스커트길이’이외에    

는 ‘소매형’을, ‘어른스럼’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색조’를,     

‘개성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칼라형’을 적절히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2. 여성복 디테일이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크기를 분     

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디테일     

source의 Mean Square 값과, 이를 이용하여 각 하위 종류별     

감성의 평균을 표준점수로 계산한 값과, 디테일 source의 MS     

값을 가중치로서 사용하여 표준점수를 변환시킨 값이 ‘영향력     

크기’로서 제안되었다. 

3. 여성복의 감성은 크게 ‘동시대성, 어른스럼, 개성성’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D의 감성축에 각 디테일을 포지셔닝하였     

고 하위 그룹으로 집단화함으로써 구체적인 디테일의 디자인과     

여성복의 감성을 연결지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디테일 조합이 하나의 의복으로서 종합적     

으로 제시될 때의 감성분석을 실시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디     

테일 조합의 교호작용이 여성복 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배제되었다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여성복에서 특정 감성을 구현하기에 효과적인 디테     

일 종류와 그 구체적인 디자인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상대적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지며, 실제 의류산업현장에서도 이 연구결과를 여     

성복 머천다이징부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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